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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구강보건 교육경험, 지식, 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수진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s on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Su-Jin Ju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경험과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대전광역시 소재의 K대학교 재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구강보
건교육을 경험한 경우에 구강보건 지식수준과 실천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경험, 
지식, 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구강보건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강화프로그램을 정책
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knowledge and practice on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The study subjects were 236 
students of K University loca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cross-tabulation analysis, the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Oral health knowledge level and practice were improved by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nd 
educational experience, knowledge, and practical behavior positively influenced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n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reinforcement 
program that promotes the knowledge acquired by oral health education would enhance voluntary oral 
health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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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은 유년기와 소년기의 습관을 바탕으로 성인기
의 구강건강행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학생 시
기에 형성된 올바른 건강증진행위는 남은 삶의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 이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질병들의 예측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구강건강관리습관과 행위를 올바르게 형
성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1-3]. 또한, 대학생 
시기에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은 학업수행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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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상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
인 관심을 갖고 임하도록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하고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식에 대한 교육과 행동변화를 함께 유도할 수 있는 구
강보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4,5]. 

구강건강관리행위와 접한 관련이 있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행동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지며
[6], 인지된 구강보건지식은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을 유도하여 구강을 건
강하게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으로 작용한다[7]. 따라서 대학생의 구강건강수준을 높이
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구강보건지식
을 교육하여 구강건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은 구강보건지식이 올바
르게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인식된 구강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행동의 변
화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8,9].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구강건강을 위한 자기관
리행동의 지속의지에 대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스로 구강보
건행동을 실천하고 지속시키는 능력도 증가되어 구강건
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10]. 또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을수록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이 높게 나타나므로 구강보건교육의 적극적인 시행은 구
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의 증진과 함께 구강건강향상의 
실천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속구강관리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
급하다[11]. 

하지만, 대학생은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시기이므로 학생이기는 하지만 학교구강보건교육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인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강건강검진 대상에
서도 제외되어[12]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교육을 시행하여 스스로 구강건강을 올바르게 잘 관
리하고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구강건강
을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인 구강
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13].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보건교육경험과 구강보

건에 대한 지식 및 실천행동을 파악하고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을 알아봄으로써 대학생의 구강건
강관리습관의 개선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교육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을 국가구강보건사
업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며,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지
식의 습득으로 구강보건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강화프로그램
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경험과 지식

수준 및 실천행동정도가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전소재 K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2022년 8월 1일까지 코
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기반 온
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네이버 오
피스 양식을 활용해 작성하고 대학생 커뮤니티 애플리케
이션인 '에브리타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자료수
집 전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자발적 참여와 익명성 및 
기 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가
자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K대
학교(KYU 2022-03-003-002)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
으며 헬싱키 선언에 따라 수행되었다. 표본크기결정을 
위해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정 표본
수를 산정해본 결과,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
기 .25, 통계적 검정력은 .8, 예측변수를 7개로 적용했을 
때 최소 229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으나 탈락률을 고려
하여 2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불성실한 기입 등
으로 통계처리가 불가능한 4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36
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전공의 일반적 특성 3문항과 구

강보건교육경험 1문항을 포함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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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n=164) No (n=72) χ2(p)

Gender
Male 111(47.0) 72(64.9) 39(35.1)

2.116(.146)
Female 125(53.0) 92(73.6) 33(26.4)

Grade
Lower grade(1st, 2nd) 113(47.9) 73(64.6) 40(35.4)

2.445(.118)
Upper grade(3rd, 4th) 123(52.1) 91(74.0) 32(26.0)

Major
Health-related 115(48.7) 87(75.7) 28(24.3)

4.015(.045)
Non-health-related 121(51.3) 77(63.6) 44(36.4)

Table 1.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2.3.1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지식은 Shin[14]의 연구에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칫솔질의 중요성과 
시기, 구강관리용품의 필요성, 정기적 구강검진과 스케
일링의 필요성, 식이조절의 인식, 구강보건교육의 필요
성과 관련된 6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이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
건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76이었다. 

2.3.2 구강보건실천행동 
구강보건실천행동은 Cho와 Choi[15]의 연구에 사용

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일부 문항을 재구성
하여 칫솔질, 구강관리용품사용, 정기적 치과방문, 식이
조절과 관련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척도
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실천행동이 높
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785이었다. 

2.3.3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은 KaKudate 등이 개발한 

The self-efficacy scale for self-care(SESS)를 압축
한 도구를 이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16,17] 이 도구는 치아관리, 식이관리, 치과검진과 관련
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
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중앙값 10점
을 기준으로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이분화 하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02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

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χ2 검정)을 시행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
보건지식 및 실천행동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성을 판정하기 위한 유의수준은 양측 검정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버전 
22.0(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

은 Table 1과 같으며, 보건계열 학생(p=.045)의 구강보
건교육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학년에 따른 구강보
건지식은 저학년이 20.98점, 고학년이 22.71점으로 나
타나 고학년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학년에 따른 구강보건실천행동은 
고학년의 구강보건실천행동점수가 30.10점으로 저학년
의 27.66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p<.001), 전공에 따른 구강보건실천행동은 보건계열이 
29.53점으로 비보건계열의 28.36점보다 높게 나타나 보
건계열 학생이 구강보건행동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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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Mean±SD t(p) Mean±SD t(p)

Gender
Male 21.52±3.23

-1.684(.093)
28.46±3.52

-1.906(.058)
Female 22.20±2.95 29.35±3.65

Grade
Lower grade(1st, 2nd) 20.98±2.92

-4.443(<.001)
27.66±3.30

-5.484(<.001)
Upper grade(3rd, 4th) 22.71±3.03 30.10±3.50

Major
Health-related 22.25±3.13

 1.802(.073)
29.53±3.50

2.510(.013)
Non-health-related 21.53±3.03 28.36±3.64

Table 2.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6)

Variable Division
Oral health knowledge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Mean±SD t(p) Mean±SD t(p)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n=164) 22.96±2.48

9.525(<.001)
30.01±3.05

7.761(<.001)
No (n=72) 19.42±2.96 26.47±3.60

Table 3. Oral health knowledge and practice behavior according to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N=236)

3.3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
식 및 실천행동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구강보건지식
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22.96점, 경험이 없
는 경우는 19.42점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
는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구강보건실천행동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30.01점으로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없는 경우의 
26.47점보다 높게 나타나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학
생이 구강보건행동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3.4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Hosmer & 
Lemeshow 검정 결과 유의확률 p값은 0.235이므로 모
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Nagelkerke R2은 0.524
로 로지스틱 모형의 설명력은 52.4%를 보였고, 모형 예
측의 정확도는 80.9%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경험, 구
강보건지식, 구강보건실천행동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수추정치 값을 
오즈비(OR)로 변환시켜 비교해 본 결과,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3.743배 증가하였으며,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도 
각각 1.199배와 1.3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OR 95% CI p

 Oral health education 
experience (Yes) 3.743 1.648-8.504 .002

Oral health knowledge 1.199 1.027-1.401 .022

 Oral health practice 
behavior 1.351 1.179-1.547 <.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oral health care 
self-efficacy

4. 논의

본 연구는 성인기 이후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인 대학생을[2,18]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을 조사
하고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
써 이를 통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강보건정책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교육경험은 보건계열이 
구강보건교육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계열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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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열보다 구강보건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19]. 이는 전공의 특성상 보건계
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다양한 기관이나 매체
를 통한 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
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보건계열 학생
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참여율
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은 고학년의 구강보
건지식수준이 저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3, 4학년
에서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4].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도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와 유의미
한 관계가 있는 결과로[20]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강건강
과 관련된 교육의 기회가 저학년에 비해 많아짐으로 구
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져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특강이나 교양수업 등
을 통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구강보건에 대
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구강보건행동의 실천의지를 높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실
천행동은 고학년과 보건계열의 점수가 저학년과 비보건
계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Yoon과 Jang[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보건계열의 구강보건행태가 
비보건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5,21]. 이는 보건계열과 일반계
열 학생들의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보건계열 
학생들이 스케일링과 칫솔질에 대한 교육경험이 더 많
고, 구강관리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며,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결과이다[19]. 따라서 대학생이 올바른 구강건강관
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열이나 전공에 관
계없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구강보건교육경험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
은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지식수준이 더 높고 
행동에 대한 실천정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의 구강보건지식수준과 실천정도는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
다[18]. 이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인식된 구강보건지식
이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정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구강
보건행동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

된다. 또한, 구강보건교육은 대상자 스스로 동기가 유발
되어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에 관심을 가져야만 효과를 거
둘 수 있기 때문에[22] 대학생의 구강상태와 상황에 적합
한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강보건교육 동기유발프로그램의 마련
이 대학을 비롯한 지역사회 및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계
획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
강보건에 대한 교육경험, 지식, 실천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구강보건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못한 학생
에 비해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이 3.7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보건 지식 및 실천행동이 증가함
에 따라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도 각각 1.199배와 
1.35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인식된 구강보건지식과 행동변화는 구강건강관리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9]. 또한, 건강증진 실천의지가 높을
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와 구강보건교
육에 대한 실천경험은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강화
시키며 구강보건교육과 자기효능감, 실천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었다는 연구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
다[2,23]. 이는 대학생이 자신들의 구강을 올바르고 자신
감 있게 관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강보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
는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여, 구강건강관
리행위와 증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강건강관
리 자기효능감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지적욕구가 충족
될수록 증가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17,20,24]. 따라서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 자
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구강보건지식수준과 실천행동의지
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며, 구강보
건교육 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가자 자신의 구강상
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구강상태체험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관련성을 높이고 구강건강관
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5].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지역 대학생만을 한정하여 시
행하였으므로 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
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경험과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및 실천행동이 구강건
강관리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대학생의 자발적인 구강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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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의 범위
와 연구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구강건
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다차원
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강건강관
리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의 추가적인 진행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습관의 개선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
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 구강보건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의 구강보건지식수
준과 실천행동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
건강관리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강보건
교육에 대한 경험, 지식, 실천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
는 것이 대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
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도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중요한 대상자임을 인식시
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이를 통해 대학생 
시기와 성인기 이후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구강건강관
련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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